
사순절을 묵상하며 29
만질 수 있는 평화를 이루는 자는 누구인가 불의한 재판관 여인 - :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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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체하고 오, , 
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누가복음 장 절? ( 18 7 )

본문의 비유에는 재판관 과 과부 가 나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외모를 ‘ ’ ‘ ’ . “
보지 말고 귀천에 차별을 두지 않으며 말할 기회를 세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에게 똑, 
같이 주어야 합니다 신명기 그러나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”( 1:17). 
존중하지 않은 채로 재판을 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자들에게 큰 타. 
격을 주었습니다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. “
시오 절 라며 호소하지만 재판관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의도적으로 침묵합니다”(3 ) , . 
여인이 존재 가 아니라 과부 로 호명됨으로 그의 일상은 차별과 낙인 편견 폭력의 온상지가 ‘ ’ ‘ ’ , , 
됐습니다 그 결과 과부는 사람됨의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그는 온전한 나 로서 살지 못한 채 . . ‘ ’
과부 의 위치에서 과부로만 살아가라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라는 압박 속에서 살았습니‘ ’ , 
다 비록 과부는 낮은 자의 위치에 있지만 자신이 당한 부당함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며 끈질. , 
긴 탄원을 이어갑니다 계속되는 과부의 인내와 끈질김으로 인해 재판관은 결국 그의 요구를 . 
들어줍니다 그러나 그 요구를 들어준 이유는 자신에게 돌아올 귀찮음과 곤란함을 회피하기 . 
위해서였지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혹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. 
로 말하면 재판관의 판결 의도가 어찌 됐든 간에 과부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과부. 
의 뜻은 하나님의 정의와 맞닿아 있습니다 재판관의 이기적인 의도조차 하나님의 정의를 세. 
우는 수단으로 사용될 뿐입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의 공의의 빛을 결코 가릴 수 . 
없습니다.

과부의 투쟁 그 자체는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세우는 기도의 현장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. ‘
야 라는 말은 가진 자의 언어입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유지되는 것은 결코 평화가 아닙니다’ . . 
평화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억압과 착취의 사슬을 끊어내고 적극적. 
으로 투쟁하는 것 불의에 대해 단호함과 끈질김을 가지고 저항하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, 
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기도의 모습입니다 왜곡된 평화를 다시 회복하는 것 만질 수 없는 . , 
평화를 만질 수 있는 평화 로 만드는 것은 재판관이 아니라 과부의 삶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‘ ’
시오.

묵상을 위한 짧은 질문

오늘날 과부와 같이 세상의 편견과 관습이 만들어 놓은 자리를 거부하며 변화를 만들어가는 
이들은 누구인가요 만질 수 있는 평화 의 길을 낸 존재들과 사건을 기억하고 찾아봅시다? ‘ ’ .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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